
이 많이 모인 곳을 찾음으로써 암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도 쓰인다.

CT와 PET가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이라는 점과 달리 MRI(자기공

명 영상 장치)는 고주파에 의해 몸속의 특정 원소인 수소 원자핵을 

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

을 구현하는 장치이다. MRI는 엄청난 자력을 이용하여 환자의 몸 주

변에 자기장을 만들고, 전자파를 환자에게 발사한다. 작은 자석처럼 

활동하는 몸의 원자들이 MRI 전자파에 부딪혀 자체의 파동을 생성

하면 MRI는 그 파동을 측정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를 사진으로 변환

한다. 이 장치는 좁은 터널 속에 들어가야 하므로 폐쇄공포증이 있

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해상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뇌신경

계 질환을 진단하기에 효율적이다. MRI는 CT와 달리 횡단면, 종단

면, 측면, 사면 등 3차원 영상을 제공한다. 하지만 자기장을 사용하

는 기술이므로 심장 박동기나 치아 보철물 등 자기장을 형성할 수 

있는 인공 장치가 몸에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다.

기능성 MRI인 fMRI는 뇌가 활동이 많은 부위일수록 많은 산소를 

필요로 한다는 것을 활용하여 뇌 혈류 속의 산소 수준을 반복 측정

하여 뇌의 기능적 활성화 부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뇌 영상을 구현

한다. 환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제시한 후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의 

뇌 활성과 그렇지 않을 때의 뇌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행위나 

의식과 연관된 뇌 부위를 찾아 이를 뇌 단면의 해부 구조를 나타내

는 영상 위에 색채로 표시해 주는 방식이다.

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히 발전해 온 뇌 영상 기술은 인간에게 뇌에 

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, 뇌경색, 뇌종

양 등 그간 속수무책이었던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. 또 인

지과학이나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최근의 뇌 영상 기술이 전통적인 방

법보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인정

되고 있다. 법학 분야에서는 뇌 영상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

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. 기존의 

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보증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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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뇌

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육안으

로 볼 수는 없다.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인

간의 뇌 활동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바로 뇌 영상 기술이다. 1970년

대에 개발된 CT를 시초로 하여 PET, MRI, fMRI 등 다양한 뇌 영상 

기술이 연달아 등장하였다.

CT(컴퓨터 단층 촬영)는 인체 내부 장기마다 X선을 투과하는 양

이 다르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 단면을 촬영하는 장치이다.

CT는 X선 발생 장치가 설치된 도넛형의 기계가 돌아가면서 X-ray

를 여러 번 찍은 후 그 영상들을 조합하여 컴퓨터상에 인체의 횡단

면에 해당하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낸다. 15초 정도면 영상 자료

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진단을 위해 주로 활용한다. 

또 X선을 통해 혈액 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뇌출 뇌출혈 등

의 진단에는 활용할 수 있다. 하지만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

는 볼 수 없다.

CT 이후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의 생화학적 상태를 3차원 

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PET(양전자 단층 촬영술)가 등장하였다. 

방사성 포도당은 특수 카메라나 스캐너로 볼 수 있는 양전자를 방사

하기 때문에 소량의 방사성 포도당을 환자의 몸에 주입한 후 뇌의 

뉴런들이 포도당을 이용하는 상황을 PET로 찍는다. 이 기술은 우리 

뇌가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 이용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, 뇌 

활동이 활발한 곳은 붉은색으로, 별로 활발하지 않은 곳은 파란색으

로 나타난다. PET는 신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

뇌종양, 뇌신경계 질환 등의 조기 진단에 활용되고, 암세포가 정상 

세포보다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방사성 포도당




